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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농장-이훈농가

경기지역본부 차장대우 이호철

중부고속도로 일죽IC에서 안성시내로 38번 국도를 타고가다 안성허브마을 쪽으로 약 

4km 정도 들어가면 보개산을 배경으로 지일농장（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이 자리하고 

있다. 지형이 분지모양으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인적이 드물고, 맑은 물과 공기가 좋아 양 

돈하기에는 최적지다.

사양관리

지일농장은 15개 돈사에 모돈 400두（비육돈 4,500두） 규모로 산기슭에 계단식으로 돈사가 

자리하고 있다. 산세가 좋고 주변환경이 청정한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산바람이 불어 별도 

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돈사내부에 환기 걱정이 없고, 농장 내 지하관정을 뚫어 뽑아 올리는 맑은 물을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 강건하고 우수한 품질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이 훈 대표는 강조한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유해가 

스와 악취제거를 위한 생균제 급여는 물론이고, 농장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축산을 추구하고 있다. 돼지는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충실하게 비육시켜 평균 180일려 생체중 114〜 116kg에 출하하고 있으며, 농장의 MSY（모돈1두당 

연간출하두수）는 18두다. 비육돈은 전량 도드람양돈조합을 통해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지육의 품질에 따라 등급별 정산 

을 하고 있어 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훈 대표가 직접 기록한 장부에는 그동안 농장운영 현황이 일 

별, 월별,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다년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습관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계획

자돈의 폐사관리를 통해 모돈 두당 이유두수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내 6,000두 규모로 확장하고자 돈사를 

증 • 개축하고 있으며, 농장 HACCP 인증을 받아 경쟁력 있는 농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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